
① 예배초청  인도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예수님 안에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② 찬송가  406장(통 464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 다함께
③ 기도  가족 중 한 사람 또는 인도자

⑤ 말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④ 성경봉독  시편 23:1-6

⑥ 기도  인도자
⑦ 찬송가  301장(통 460) 지금까지 지내온 것 / 다같이 
⑧ 축복의 시간  가족 모두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니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를 넣어서 읽어주세요)

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⑨ 주기도문  다같이
⑩ 폐회  인도자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을 읽고 있노라면 대관령 목장처럼 

푸른 초원이 넓게 펼쳐있고, 깨끗한 샘물 주위로 양들이 편안하게 누워 쉬고 있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초원이 아니라 유대 광야입니다.

마크 트웨인(Mark Twain)이라는 필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미국 소설가 새뮤얼 랭혼 클레먼스(Samuel Langhorne 

Clemens)는 이스라엘에 다녀온 후 ‘이스라엘의 양들은 돌을 먹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보기 

힘든 광야 자갈밭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양들을 보고 한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업의 위기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재택근무와 비대면수업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다보니 다툼도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온 질병으로 

일상이 무너진 분들이 있는가 하면, 소중한 이를 잃고 어찌할 줄 모르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자신의 바람과 처한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큰 나머지 우울감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문제와 결핍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초원과 쉴만한 물가에 거하는 인생을 원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쉴 곳이 부족한 척박한 

광야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의 기자는 1절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곁에 있기에 양이 살 수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없으나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풀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2절). 양은 자신이 갈 
길을 알지 못하나 목자는 양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그곳으로 인도합니다(3절).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으나 그때는 목자가 가장 가까이서 양을 지키고 보호합니다(4절). 목자는 
양의 상처를 치료하고, 해로운 벌레나 짐승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기름을 발라줍니다(5). 그리고 이러한 보살핌은 양의 
평생동안 계속됩니다(6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0:11).
그 선한 목자가 지금 여기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우리 가정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우리가 하나님께 올린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 반드시 간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추석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드리기
추석을 맞이하여 한 자리에 모인 가족들과  가정예배서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앉아 예배를 준비합니다.

② 가족 중 한 사람이 인도자가 되어 예배 순서지를 따라 인도합니다. 

③ 가족들이 성경봉독과 대표기도순서를 맡아 진행합니다. 

④ 설교가 어려우시면 가정예배서의 내용을 활용해 주세요. 

⑤ 예배 후 서로의 기도제목 또는 그동안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누면 

더욱 풍성한 가정예배가 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뜻깊은 명절 연휴를 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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